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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후 제대한 복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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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군복무 후 제대한 복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군복무 후에 복학한 남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상
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 학업적응과 대학환경적응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목표선택과 자아탄력
성의 낙관적태도와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적응의 사회적응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미래계획과 자아탄력성의 
낙관적태도 그리고 대학생활적응의 개인-정서적응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자기평가와 자아탄력성의 자신감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탄력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보다 대학생활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복무 후 복학한 남학생만의 자료 수집을 통해 밝힌 본 연구의 의의와 더불어서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군 복무 후 제대한 복학생,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대학생활적응, 위계적 회귀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of college students after military service influence college life adjustment. For this purpose, the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234 male college students who returned to the four-year university in Jeonbuk are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using SPSS 18.0.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s, the subscale adaptation of college life adjustment and 
university environment adaptat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goal selection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optimistic attitude of ego-resilience. Future plan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ptimistic attitude of ego-resilience and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of college life adaptat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valuation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self-resilience confidence. As a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ego-resilience had more influence on college life 
adjustment tha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which was revealed through data collection only for students who came back after 
milit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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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개인의 진로를 전 생애(life-span)와 생애 공간

(life-space)적 관점에서 제시한 Super[1]는 대학생 시기

를 미래 직업세계 진입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서 자아개념 확립과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해 나

가는탐색기(Exploration)라고 하였다. 즉 대학생들은전

생애적 발달단계에 따라 대학교 환경 속에서 개인을 둘

러싼다양한요구에적절히대처하면서대학생활에적응

[2]을 해나갈뿐만아니라, 자기이해와직업이해그리고

특정한직업적선호를결정하여다음단계의발달과업을

수행한다는것이다. 또한한개인의생애공간적진로발

달은연대기적으로삶의역할에초점을두고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1].

그러나한국남학생들은군복무라는생애역할수행이의

무적으로 부여된다. 한국 남성들의 군 입대 연령은 주로

19세에서 25세로 매년 20만여 명이 입대하고 있다. 2015

년 국가지표체계통계에따르면현역병입영인원 249,477

명 중에병역법상징병적령에도달하여징집되는인원은

111,971명이다. 징병자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74,108명이

대학이상의학력자이었고[3], 모집방법가운데입영을선

택하는 137,506명을 고려한다면 한 해에 10만여 명 이상

이 대학생 시기에 생애공간을 달리하여 그에 맞는 역할

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대학교에 재학하던 남학

생들이 군복무를 위해 학교에서 군대로 삶의 공간을 바

꾸게 되는 것은 학생에서 군인으로 엄연히 구별된 역할

구조안에들어가는것이다. 한편, 군복무후제대한복학

생들 역시 다시 학교생활에 새롭게 적응해 나가야 한다.

이는 한 개인이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군대로 그리고 군

복무를 마치고 나서 복학을 통해 다시 대학교 공간으로

전환이이뤄진후에야직업세계에입문하게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런까닭에대학생활적응은직업세계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진로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활적응의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우관계의 갈등해결, 역기능 가정의 문제 부모 또는 부

모와의 친밀도, 인정과 관심, 교수자와의 친밀감이 대학

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로 제시되었다[4,

5, 6]. 또한간호학과편입생과일반재학생을대상으로연

구한조혜경과정수경[7]의 연구결과에의하면편입생은

소외감과 대인관계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변인으로나타난반면, 일반재학생은소외감과성취스트

레스 변인이 유의한 변인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편입시교우또는가족그리고교수와의사회적관계

형성이 원만할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음을 시사한다.

한편김종운과최미숙[8]은 4년제대학교재학생을대

상으로 자아탄력성이 부모애착보다 대학생활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변인보다개인내적변인의중요성을의미하는것으

로 간호대학생의 자존감과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같은 내적요인이 대학생활적응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제시한연구결과와일치한다[9]. 또한김민정[10]은내적

귀인성향과타인귀인성향이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매개

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내적변인인귀인성향의직접적인영향보다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가 대학생활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임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재학생 외에도 신입생이나 편입생의 대학

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군복무후제대한복학생의대학생활적응을이해하기위

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김선영[11]에 의하면군복무후제대한복학생들은적

극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높은 의지를 갖고 있어서 학업

동기와성취도가높은반면대인관계형성에는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군 제대 후 복학 초기에는

소외감과기존관계의상실감그리고변화된교과과정으

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또한 개

인의 내적변인에 주목한 김옥희와 차주환[13]은 군복무

경험에대한인식이긍정적일수록진로성숙과행복수준

이 높고, 진로성숙수준이 군복무경험 인식과 행복과의

관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자

아탄력성이 높은 병사들일수록 군 생활을 더 잘하는 것

으로제시하였다[14,15]. 이처럼자아탄력성은상황적필

요에유연하게대처하기위해자아통제수준을조절하는

능력으로군복무후에복학을결정하고대학생활을다시

시작하면서 대학생활적응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

는 내적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은진로결정과관련된과제를잘해낼수있다고느끼

는개인의믿음으로대학생활적응에긍정적인영향을미

치는 진로발달 변인으로 밝혀져 왔다[1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복무 후 복학한 남학생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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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자아탄력성과이대학생활적

응의어떤관계가있으며대학생활적응에영향을미치는

주요변인들을검증하고자설정한연구문제는다음과같

다.

첫째, 군복무후제대한복학생들의진로결정자기효능

감과 자아탄력성 및 대학생활적응 간에 상관이 있는가?

둘째, 군복무후제대한복학생들의진로결정자기효능

감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

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연구는전북권에소재한 J대학교교양과목을수강

하는학생들가운데 군복무후복학한남학생과이들에

게 소개받은 군필자로써 복학하여 재학하고 있는 250명

의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불

성실하게 응답한 16명의 설문자료를 제외하여 총 234명

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Taylor와 Betz[17]가 개발하고, Betz와 Voyten[18]이

하위요인별로 5개의 문항들을 선별하여 진로결정자기효

능감 단축형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hort Form; CDSE-SF)로 구성한척도를이기학과이학

주[19]가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

감 단축형은 총 25개 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된다. 5개 하위요인

은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등

으로 진로결정에 요구되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있다는개인의확신과자신감즉, 신념정도를측정하

도록 구성되었다. 이기학과 이학주[19]에서 전체

Cronbach's α는 .92이었으며 하위영역 자기평가 .76, 직

업정보 .68, 목표선택 .75, 미래계획 .79, 문제해결 .7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α는 .92이고,

하위요인직업정보 .78, 목표선택 .80, 미래계획 .76, 문제

해결 .63, 자기평가 .79로 나타났다.

2.2.2 자아탄력성
Klohenn[20]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박현진[21]

이번안하고윤재연[22]이 수정한척도를사용하였다. 하

위요인은 자신감 5문항, 대인관계 효율성 7문항, 낙관적

태도 6문항, 분노조절 2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1=전

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된다. 점수

가 높을수록 자아가 탄력적임을 의미한다. 윤재연[22]의

연구에서나타난전체 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Cronbach's α는 자신감 .79, 대인관계 효율성

.84, 낙관적태도 .83, 분노조절 .73이었다. 본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α는 .89였으며 하위요인 Cronbach's α

는 자신감 .83, 대인관계 효율성 .70, 낙관적 태도 .66, 분

노조절 .77로 나타났다.

2.2.3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정도를측정하기위해 Baker와 Siryk[23]

가개발한대학생활적응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현진원[24]이번안한것을김효

원[25]이 5점 Likert척도로재구성한 67문항을그대로사

용하였다. 네가지하위척도의점수가높을수록총대학

생활적응을잘하는것이다. 원척도에서하위척도는 .73에

서 .83이었으며 전체척도의 Cronbach's α는 .94이었다.

김효원(2005)의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Cronbach's α계수

는 학업적응 .83, 사회적응 .82, 개인-정서적응 .80, 대학

환경적응 .75이었으며전체 Cronbach's α계수는 .91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신뢰도(Cronbach's α)는 .90이

었으며 하위요인 신뢰도계수는 학업적응 .83, 사회적응

.68, 개인-정서적응 .77, 대학환경적응 .62로 나타났다.

2.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치, 측정도구의 신뢰

도(Cronbach's α)와 측정 변수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

로대학생활적응에영향을주는변인을파악하기위해 1

단계로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투입하고, 2단계로자아탄

력성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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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Table 1〉과 같다.

남성 234명(100%), 연령은 23세 미만 166명(70.9%),

23세 이상 68명(29.1%)이었다. 학년을살펴보면 1학년 31

명(13.2%), 2학년 105(44.9%), 3학년 79명(33.8%), 4학년

19명(8.1%)으로 나타났다.

Categories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234 100

Age
under 23 166 70.9
over 23 68 29.1

Grade

Freshman 31 13.2
Sophomore 105 44.9
Third grade 79 33.8
Fourth grade 19 8.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N=234) 

3.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대학생
활적응의 상관관계

군복무후제대한복학생의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아

탄력성, 대학생활적응과의 Pearson 상관계수를검토하였

다. 각변인들간의상관관계결과는〈Table 2〉과같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의 학업적응에 대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하위요인인목표선택(r=.54,   )

과 자아탄력성의 낙관적태도(r=.70,   )가 높은 상

관이나타났다. 한편대학생활적응의사회적응에대해서

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미래계획(r=.59,

  )과 자아탄력성과의 낙관적태도(r=.60,  )

와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한편 대학생활적응의

개인-정서적응에 대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인 자기평가(r=.33,  )와 자아탄력성의 자신감

(r=.60,  )과 정적상관이나타났다. 마지막으로대

학생활적응의대학환경적응에대해서는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의하위요인인목표선택(r=.45,   )와 자아탄력

성의 낙관적태도(r=.65,   )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을수

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대학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3.3.1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학업적
응에 미치는 영향 

군복무 후 제대한 복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학업적응에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go-Resilienc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2 .78** 1
3 .72** .75** 1
4 .58** .59** .66** 1
5 .52** .56** .58** .48** 1
6 .22** .28** .25** .14* .32** 1
7 .13* .14** .18** .14* .31** .72** 1
8 .41** .44** .40** .26** .38** .68** .48** 1
9 .08 .07 .01 .06 .16* .64** .58** .44** 1
10 .52** .54** .51** .33** .48** .54** .41** .70** .31** 1
11 .58** .57** .59** .37** .40** .38** .29** .60** .18** .72** 1
12 .23** .25** .18** .12 .33** .60** .48** .54** .54** .64** .39** 1
13 .44** .45** .39** .24** .28** .49** .34** .65** .25** .76** .75** .57** 1
M 3.35 3.34 3.31 3.27 3.06 3.46 3.30 3.41 3.46 3.00 2.97 3.13 3.18
SD .66 .65 .66 .57 .72 .79 .61 .59 1.00 .44 .43 .49 .44
*p<.05, **p<.01, ***p<.001

주:
1. occupation information, 2. goal selection, 3. planning, 4. problem solving, 5. self-appraisal, 6. confident, 7. interpersonal relation, 8.
optimism, 9. anger control, 10. academic adaptation, 11. social adaptation , 12. individual-emotional adaptation, 13. college environmental
adaptation

<Table 2> Correlation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go-Resilienc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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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영향을알아보기위해위계적회귀분석을실시한

결과는〈Table 3〉과 같다.

1단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직업정

보의 값이 .186(  ), 목표선택 .208( ), 자기

평가 .230(  )이었으나, 2단계에 자아탄력성이 투

입되면서자기평가의 값이 .113(  )으로줄어들었

으며 직업정보와 목표선택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

지 않았다. 2단계에서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낙관적

태도는 값이 .437(  )으로 학업적응에대해유의

수준 .001에서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1단계에서진로결정자기효능감만투입하였을때대

학생활적응 하위요인인 학업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36.4%( =.364)이었으며 2단계에서 자아탄력성이 투입

되면서설명력이 22.6%가증가하여총 59%( =.590)가

되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낙관적태도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도 대학생

활적응의 학업적응에 고유한 영향력과 설명력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들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낙관적태도(=.437),

자기평가(=.113) 순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3.3.2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응에 미치는 영향 

군복무 후 제대한 복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사회적응에

미치는영향을알아보기위해위계적회귀분석을실시한

결과는〈Table 4〉와 같다.

1단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직업정

보의 값이 .251( ), 미래계획은 .333(  )

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 자아탄력성이 투입되면서 직업

정보는 .207(  ), 미래계획은 .286( )으로

줄어들었다. 2단계에서자아탄력성의하위요인인낙관적

태도는 값이 .402(  )으로 사회적응에대해유의

수준 .001에서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1단계에서진로결정자기효능감만투입하였을때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인 사회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40.9%( =.409)이었으며 2단계에서 자아탄력성이 투입

되면서 설명력이 12.2%가 증가하여 총 53.1%( =.531)

가 되었다. 따라서자아탄력성의하위요인인낙관적태도

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을 고유한 영향력과 설

명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통제했을 때도 대학생활적응의

사회적응에영향력이나타났다. 사회적응에영향을미치

는 변인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낙관적태

도(=.402), 미래계획(=.286), 직업정보(=.207) 순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Variables  SE   t F   ∆ 
1.632 .146

occupation information .123 .059 .186 2.070*

goal selection .139 .063 .208 2.189*

planning .109 .062 .165 1.768
problem solving -.090 .056 -.118 -1.624
self-appraisal .140 .041 .230 3.422*** 26.070*** .364 .350
(constant)

occupation information .094 .049 .142 1.930
goal selection .057 .053 .085 1.078
planning .071 .051 .108 1.392

problem solving -.046 .046 -.060 -1.006
self-appraisal .069 .034 .113 1.996*

confident .066 .044 .119 1.515
interpersonal relation .038 .047 .052 .799

optimism .324 .047 .437 6.891***

anger control -.012 .026 -.028 -.469 35.797*** .590 .573
*p<.05, ***p<.001

<Table 3>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n 
academic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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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개인-
정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군복무 후 제대한 복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개인-정서적

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Table 5〉와 같다.

1단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평

가의 값이 .315(  )로 나타났다. 2단계에자아탄

력성이 투입되면서 자기평가는 .159( )으로 줄어

들었다. 2단계에서자아탄력성의하위요인인자신감의 

값은 .220( ), 낙관적태도 .212( ), 분노조

절 .270(  )으로 개인-정서적응에 대해 유의수준

.001에서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1단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만 투입하였을 때 대학생

활적응 하위요인인 개인-정서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13.0%( =.130)이었으며 2단계에서 자아탄력성이 투입

Variables  SE   t F   ∆ 
(constant) 1.542 .140

occupation information .165 .057 .251 2.911

goal selection .114 .061 .172 1.882

planning .218 .059 .333 3.697

problem solving -.086 .053 -.113 -1.614

self-appraisal .019 .039 .032 .487 31.613 .409 .396

(constant)
occupation information .136 .052 .207 2.635**

goal selection .060 .056 .091 1.080

planning .187 .054 .286 3.448

problem solving -.059 .048 -.078 -1.218
self-appraisal -.028 .036 -.046 -.762
confident -.029 .046 -.052 -.619

interpersonal relation .062 .050 .087 1.249

optimism .295 .050 .402 5.927

anger control -.014 .028 -.032 -.502 28.196 .531 .512
**p<.01, ***p<.001

<Table 4>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n 
social adaptation 

Variables  SE   t F   ∆ 
(constant) 2.431 .192

occupation information .052 .078 .070 .665
goal selection .122 .083 .163 1.466
planning -.078 .081 -.105 -.963

problem solving -.086 .073 -.100 -1.177

self-appraisal .216 .054 .315 4.001 6.840 .130 .111

(constant) 1.345 .196
occupation information .022 .063 .029 .345
goal selection .048 .068 .063 .701
planning -.058 .066 -.078 -.878

problem solving -.057 .059 -.066 -.964
self-appraisal .109 .044 .159 2.456*

confident .138 .057 .220 2.431*

interpersonal relation .018 .061 .023 .301
optimism .176 .061 .212 2.907 **

anger control .133 .034 .270 3.975 21.022 .458 .436
*p<.05, **p<.01, ***p<.001

<Table 5>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s hierarchical regresskon ananlysis 
on invidual-emotional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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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설명력이 32.8%가 증가하여 총 45.8%( =.458)

가 되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신감과

낙관적태도, 분노조절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영향력

을 통제했을 때도 대학생활적응의 개인-정서적응에 고

유한 영향력과 설명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분노조절(=.270), 자신감(=.220),

낙관적태도(=.212), 자기평가(=.159) 순으로 높은 영

향력을 보였다.

3.3.4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대학환
경적응에 미치는 영향 

군복무 후 제대한 복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대학생활적응의하위요인인대학환경적응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Table 6〉과 같다.

1단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직업정

보의 값이 .226( ), 목표선택은 .250( )으

로 나타났다. 2단계에 자아탄력성이 투입되면서 직업정

보는 .185( )으로 줄어들었으며 목표선택은 유의

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2단계에서 자아탄력성

의 하위요인인 낙관적태도의 값은 .480(  )으로

대학환경적응에 대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영향

을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또한 1단계에서 진로결정자

기효능감만 투입하였을 때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인 대

학환경적응에대한설명력은 23.2%( =.232)이었으며 2

단계에서 자아탄력성이 투입되면서 설명력이 25.2%가

증가하여총 48.4%( =.484)가 되었다. 따라서자아탄력

성의 하위요인인 낙관적태도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도 대학생활적응의 대학환경적응

에고유한영향력과설명력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

다. 따라서 대학환경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낙관적태도(=.480), 직업

정보(=.185) 순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군복무 후 복학생의 진로결정자기

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대학생활적

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그리고 대학생활적응 변인의 각 하위요인

간에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

성과 대학생활적응 간에 정적 상관을 제시한 연구 결과

Variables  SE   t F   ∆ 
(constant) 2.156 .161

occupation information .150 .065 .226 2.298

goal selection .168 .070 .250 2.403

planning .075 .068 .113 1.101
problem solving -.098 .061 -.127 -1.595

self-appraisal .012 .045 .020 .274 13.758 .232 .215

(constant) 1.294 .170

occupation information .123 .055 .185 2.246

goal selection .077 .059 .114 1.295
planning .022 .058 .034 .385

problem solving -.045 .051 -.059 -.875
self-appraisal -.060 .039 -.099 1.564
confident .084 .049 .150 1.697

interpersonal relation .040 .053 .055 .750

optimism .356 .053 .480 6.750

anger control -.044 .029 -.100 -1.501 23.355 .484 .463
*p<.05, ***p<.001

<Table 6>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n 
college environmenta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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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일치한다[8,26,27,28,29,30].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정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

과와도맥락적으로 일치한다[10, 31]. 이는 진로결정자기

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모든 하위요인들이 대학생활적

응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의미한다.

둘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과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이 부분적으로 대학생활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활적응하위요인중학업적응에영향을미치는

변인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자기평가( =.364)와 더

불어 자아탄력성의 낙관적태도( =.590)로 인해 더 높

은 설명량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군복무를 마친 복

학생들이 군대를 가기 전과 다르게 더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할뿐만아니라, 높은학업동기를제시한김선영[11]

의질적연구결과와일치한다고볼수있다. 학교에서군

대로의생애공간전환기를거친복학생들은과업수행을

중시하는 군대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과

가치, 욕구, 그리고학교졸업이후에자신에게적합한직

업을 숙고함으로써 학업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향상된것으로추측된다. 또한낙관적태도는복학후

에낯선대학생활이어렵게느껴질지라도쉽게포기하지

않고, 잘 되리라고 생각하거나 일이 잘못되어도 긍정적

으로생각하면서학업수행을하도록영향을끼치는중요

한 변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대학생활적응의하위요인중사회적응에영향을미치

는 변인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직업정보과 미래계획

( =.409)에 더해 자아탄력성의 낙관적태도( =.531)

로 인해더높은설명량이제시되었다. 이는군복무후에

복학한남학생들이관심직업을찾고, 그관심있는직업

을구체적으로탐색하고, 복학및취업등에대한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신념이 높을수록 대학 사회에

더잘적응하는할수있음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한

편 낙관적태도는 학교로 복귀한 후에 어렵고 힘든 측면

보다좋은측면을찾기위한노력과긍정적인사고를갖

게 한다. 이에 학교 행정 체계, 교수 그리고 교우들과 원

활한관계를형성할수있도록교수와의개별상담그리

고교우관계증진집단프로그램을통해대학사회적응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자아탄력성

중 낙관적태도가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사회적응

에가장많은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는연구결과

와 일치한다[8,26].

또한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 중 개인-정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자기평가

( =.130)에 더해 자아탄력성의 자신감, 낙관적태도, 분

노조절( =.458)로 인해더높은설명량이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대학교 댄스 동아리 참여 동기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

구에서대학생활적응의개인-정서적 요인에자아탄력성

의 긍정적 미래지향성과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감정조

절이영향을미친다고제시한결과와부분적으로일치하

며[32] 자아탄력성이감정노동자인관광업체종사자들의

심리적복지감향상에영향을미친다는결과와일치한다

[33]. 이는 군복무를 마친 복학생들이 대학생활 중에 심

리적, 신체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때 자신의 능력과

가치, 욕구에적합한직업을찾을수있다고스스로를평

가하고, 역경 극복과 적절한 자아통제를 함으로써 학생

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공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것으로볼수있다. 즉복학생들은군대로생애공간

이 전환되기 전보다 더 높은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대학

생활중에어려운일이있어도좋은일이일어날것이라

는신념과탄력성이높을수록부정적인감정을성공적으

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대학환경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직업정보( =.232)

에 더해 자아탄력성의 낙관적태도( =.484)로 인해 더

높은설명량이제시되었다. 이러한결과는자아탄력성의

낙관적태도가 대학환경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힌 김종운과 최미숙[8]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

한다. 이는 군복무 후 복학한 대학생활의 만족도와 학업

몰입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관심 있는 직업

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

지 않고 잘 될 것이라는 낙관적태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대상인 군복무 후에 복학한 남학생들

은 군에서 학교로 생애공간이 전환된 특성상, 대학생활

에 대한 높은 적응력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

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만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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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성화된진로결정자기효능감및자아탄력성증진집

단프로그램을개설하거나개인상담을통해조력할필요

가있다. 또한군복무후학교로돌아온복학생들이능동

적으로대학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학과차원에서교수

와의개별면담과실제적인직업정보탐색을마련하고취

업지원을모색하는대학정책마련이병행되어야할것이다.

본연구의제한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병역

의무를갖고있는남학생들가운데군복무후 J 대학교에

복학하여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234명을 임의 표집하였

다. 이는군복무후대학교로복학한전체학생들의진로

결정자기효능감과자아탄력성이대학생활적응에미치는

영향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군복무가 아

닌다양한개인형편에의해휴학후, 복학한학생들에대

한비교집단이없다는아쉬운점이있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되는 변인

이며자아탄력성은개인의심리적특성으로제시되고있

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개인적의 상황과 특성에 따

라실제적으로는대학생활적응에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는연구대상자들의개인적특성에따른영향력에주목하

고있지않다는점에서한계로작용할수있으나, 자아탄

력성 변인이 군복무 후 복학한 남학생들의 대학생활 적

응에미치는영향력을검증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기

질및 성격특성 변인을 고려하여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내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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